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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
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에는 이쁘고 좋기만 한 고운 정과 귀찮지만 “

허물없는 미운 정이 있다 좋아한다는 감정은 언제나 고운 정으로 . 

출발하지만 미운 정까지 들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가 

없다 왜냐하면 고운 정보다는 미운 정이 훨씬 너그러운 감정이기 . 

때문이다 또한 확실한 사랑의 이유가 있는 고운 정은 그 이유가 . 

사라질 때 함께 사라지지만 서로 부대끼는 사이에 조건 없이 생기는 

미운 정은 그보다도 훨씬 질긴 감정이다 미운정이 더해져 고운정과 . 

함께 감정의 양면을 모두 갖춰야만 완전해 지는 게 사랑이다.”

2.

그 때 년 겨울 나는 조그만 앉은뱅이 책상 앞에서 절대 “ 1969 ‘

믿어서는 안 되는 것들 이라는 제목의 목록을 지우고 있었다 동정심’ . , 

선과 악 불변 오직 하나뿐이라는 말 약속 마침내 목록을 다 지운 , , , … 

나는 내 가운뎃 손가락 마디에 연필 쥔 자국이 깊게 파인 것을 한참 

동안 내려다 보았다 그 이후 지금까지 나는 인간이 진심으로 . 

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 뿐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도 . 

나는 뭔가를 쓰다가 이따금 연필을 내려놓고  가운뎃 손가락 마디의 

옹이를 한참 내려다보곤 한다 나는 삶을 너무 빨리 완성했다 절대 . .  ‘

믿어서는  안 되는 것들 이라는 목록을 다 지워버린 그때 열 두 살 ’ , 

이후 성장할 필요가 없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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